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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남북한 병역제도의 현황과 통일 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곽 민 섭(서울고 1학년)

앞선 발표에서 우리는 북한의 병역 제도를 알아보았고, 또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와 이를 비교

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 후 대한민국의 국군과 북한의 인민군의 제도의 타협점을 찾아 내

었지요.

하지만, 새로운 병역 제도뿐만이 아닌, 분단에서부터 완전한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통일의 상

태까지의 과도기적 기간에 양쪽 군대에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

축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인 개개인이 군대를 이루는 개체인 이상, 

저는 발표에서 제시된 방안처럼 통일된 한국의 병역 제도를 우리의 이상과 제도에만 중심적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북한 군대의 이데올로기와 배경 등을 더욱 충분히 파악한 뒤 새로운 병역 제도

를 더욱 자세하고 치밀하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과도기적 기간 동안의 시스템으로써는, 일단 남/북 군대를 일정한 그 동안 과거 

체제대로 서로 격리시켜 놓은 뒤, 양측에 알맞은 새로운 훈련과 교육 방침을 고안해 각자 실행하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던 남/북의 군대가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훈련과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과거 남한과 북한 군대의 간부들이 모여 토론과 대화를 통해 형

성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지요. 

일정 기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돌발 요소가 제거되고 서로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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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후에는, 양측 군대 간의 협동 훈련/생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단계 역시 예측하지 못했을 변수들을 염두에 두고 세부적인 단계

를 거쳐 진행해야겠지요. 예를 들자면, 일정한 인터벌을 두고 합동 훈련을 하되, 각 훈련마다 피

드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음 훈련의 규모를 소대, 중대, 그 다음에는 대대 간 훈련으로 확대

해 나아가는 형식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겠지요.

이렇게 제도를 통한 노력으로 군대가 하나로 융합된 후에는, 발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역 

기간을 1~2년으로, 그리고 지원제로 정하고, 또 하나의 통일 국군을 만드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침일 것 같습니다.




